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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남전에서 만난 미국 남성

과 베트남 여성이 50년 만에 

극적으로 재회한 사연이 감동

을 주고 있다.

지난 1968년 월남전 당시 22

살이었던 켄 리싱(Ken Rees-

ing)은 베트남 남부 도시 비엔

호아에 있는 미군 기지의 물류

서비스 센터에 파병됐다. 그는 주말이면 기지 내 클럽을 찾

곤 했는데, 그곳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베트남 여성 투이란

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. 그녀 또한 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

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다.

하지만 1969년 9월 켄이 미국으로의 복귀 명령을 받으면

서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. 켄은 그녀에게 함께 미국으로 

돌아가자고 청했지만, 그녀는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답했

다. 켄은 떠나기 전날 빈에게 1번~50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

있는 편지 봉투 50장을 건네며“50번째 편지 봉투를 받기 

전에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겠다.”고 약속했다. 

빈은 날마다 미국에 있는 켄에게 편지를 부쳤고, 50장의 

편지 봉투는 채 두 달도 안 돼 바닥이 났다. 이후에도 빈과 

켄의 편지 왕래는 수년간 이어졌다.

1975년 월남전이 끝나자 켄은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지

오스트리아의 한 축구장이 

거대한 숲으로 변했다. 

지난 8일 오스트리아 케른텐

의 주도인 클라겐푸르트에 있

는 한 축구장에 거대한 숲이 

조성됐다. 

이 축구장이 300여 그루의 

나무가 모인 숲으로 변신한 배

경에는 스위스 예술가 클라우스 리트만이 있다.

리트만은‘숲을 위해-자연의 끝없는 매력’(FOR FOR-

EST-the Unending Attraction of Nature) 이라는 제목의 프

로젝트를 통해 숲의 중용성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

워 주기 위해 축구장을 숲으로 변신시켰다.

그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“‘숲을 위해’프로젝트

전쟁 중에 싹튼 사랑 … 50년 만에 감동 재회

숲으로 변신한 축구장 … 기후변화 경각심 위해

11살에 불

과한 소녀가 

20대 남성과 

강제 결혼을 

앞둔 사연이 

알려지면서 

사람들이 분

노하고 있다.

13일 영국 

일간지 메트

로는 이란에서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동영

상 하나를 소개했다. 이 영상은 22세 남성과 결

혼을 앞둔 11세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다.

영상 속 소녀는“아버지와 어머니의 동의 하

에 (결혼을) 한다.”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, 주

위에서는 이를 축복하는 듯 박수로 환호했다. 

영상 속 남성은 성직자로 알려졌으며, 일부 언

론은 영상 속 소녀가 9세, 남성이 33세라고 보

도하기도 했다.

해당 영상을 본 한 트위터 사용자는“‘어린 

신부’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

르고 있다. 이는 매우 슬픈 장면”이라면서“그

저 또래 친구와 놀이를 즐기는 11살 소녀와 결

혼하려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짓”이라고 비

난했다. 또 다른 네티즌은“어린이와 결혼하려 

하는 것은 성폭행과 다름없다”고 덧붙였다.

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여

자아이는 13세 이상, 남자아이는 15세 이상일 

때 결혼이 허락된다. 그러나 양가 부친 또는 조

부의 허락 및 판사의 동의가 있다면 더 어린 나

이의 자녀도 강제로 결혼을 시킬 수 있다.

이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

지 약 4만3,000명의 10~15세‘어린 신부’가 결

혼식을 올렸다. 어린이, 특히 여자아이의 조혼

에 반대하는 사회단체 측은 실제로 강제 결혼

을 올린 여자아이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

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.

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란의 미

성년자 여자아이 중 17%가 18세 이전에 결혼

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강제 결혼 앞둔 11살 
소녀…네티즌 공분

만 가족들이 완강히 말렸다. 

켄은 빈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

키지 못한 탓에 오랫동안 죄책

감에 시달렸다. 시간이 지나면

서 빈과의 연락이 끊겼지만 켄

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

내내 지워지지 않았다.

그는 몇 십 년 동안 빈을 찾기 

위해 백방으로 애썼지만 허사였다. 그러던 중 몇 달 전 호

치민에 사는 베트남계 미국인인 로버트가 그의 소식을 듣

고는 돕겠다고 나섰다. 로버트는 소셜네트워크의 도움으

로 드디어 지난 6월 빈을 찾아내고 그녀의 집이 있는 비엔

호아를 방문해 켄의 과거 사진을 보여 주었다. 빈은 50년 

전 연인의 이름과 모습을 기억했다.

마침내 지난 12일 켄이 오하이오주에서 호치민 떤선녓 

공항에 도착했다. 두 사람은 50년 만의 재회했지만 한눈

에 서로를 알아보고 뜨겁게 포옹했다. 한마디 말조차 없

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

이 흘렀다. 

현재 빈은 이혼 후 딸과 살고 있으며, 켄 역시 이혼 후 혼

자 살고 있다. 두 사람은“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지

만,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길 것”이라고 전했다. 

는 자연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

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목표

로 한다.”면서“이 일이 자연

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

한 번 일깨워주는 기념비적인 

프로젝트가 되길 희망한다.”

고 밝혔다.

리트만이 축구장을 숲으로 

개조하는데 사용한 나무 중 일부는 무게가 6t에 달할 만

큼 거대하다. 대부분 유럽 대륙 본토에서 자라는 나무를 

사용했으며, 이러한 나무가 모인 축구장은 이전의 모습

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청량하고 푸르른 기운을 전한다.

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27일까지 계속된다. 리트만

은 프로젝트가 끝난 뒤 나무들을 축구장 인근 공원으로 

옮겨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데 쓸 예정이다.


